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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은 큰형님 같은 보스형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현실적 판단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높은 편입니다.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적응력도 높습니다. 때로는 기분파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의 시간에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대한 감이 빠르며, 일보다 정치력 파악이 높은 편입니다. 술도 잘 마시면서 사람들과 좌중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형의 모습입니다.
·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 정을 중시하고, 의리가 있다.
· 직원들의 최소 여가 시간은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치밀한 계획보다는, 시행착오와 직관을 통해 일한다.
· 자신 관리와 업무 평가에 대해 엄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의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 코드가 바로 '관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리더십 코드는 영웅형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 유형은 분명하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이며, 동료 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업 회장이 강조하는 “지속적인 성장”도 빠지지 않는 특성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 이미지에는 건장한 외모와 “럭비공 인사”라는 표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 분의 용병술을 나타납니다.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은 정회장의 건장한 외모에서 풍겨나는 저돌적 특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동료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이미지 입니다. 리더에 대한 절대적이고 분명한 충성심까지도 의미합니다. 이것을 관계형 리더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면 아랫사람들을 다 품고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결단 속에는 항상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사람이 충성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기 쉽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은 스마트하고 현대차는 저돌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것은 바로 두 기업이 가진 회장의 대중적 리더십과 연계된 이미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저돌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비자금 사건 이후 대중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거나 보육원 아기에게 젖병을 물려주는 모습 등과 같이 인간적인 '따뜻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에게 자발적인 모습이 아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속죄로 보였기 때문에 저돌적이라는 정 회장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졌을 것입니다.
